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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일까? 우정일까? 내 마음 확인하기

말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

애매하고 어렵기만 한‘사랑’이

라는 감정.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

이성 곁에서 호감과 사랑을 헷갈

려 하며“이게 정말 사랑이 맞을

까?”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. 

미국 하버드의 교수이자 사회

심리학자인 직 루빈(Zick Rubin)

은 이성에 대한 호감을 넘어 사랑

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

통적인 특징들을 정리한 바 있다. 인터넷매체‘인사이

트’(insight.co.kr)가 소개한 이 특징을 바탕으로 스스로

에게 물음을 던져 자신의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확

인해 보자 

1. “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?”

사람이 깊은 교감을 나누는 데에는‘눈빛 교환’만큼 

중요한 것은 없다.

직 루빈의 연구에 의하면 깊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

이야기 도중 75% 시간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, 

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0~60% 시간만 눈을 마주쳤다.

자신이 상대방의 눈을 얼마나 맞추려 했는지, 상대방 

또한 자신을 바라봤는지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자.

2. “별것 아닌 일에도 행복해?”

‘바라만 봐도 좋다’는 말처럼, 사랑하는 상대와는 그

저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.

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추억들을 하나하나 

되짚어 봐야 한다. 자신이 정말로 약속 때문에 상대방

을 만났는지, 아니면 약속을 구실로 상대방과 함께 있

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자.

3. “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까?”

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무의

식적으로 주목하게 된다. 상대방의 생일, 좋아하는 것, 

평소 습관 등을 떠올려본 뒤 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

해보자.

만약 유달리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면 그 관심

은 사랑일 확률이 높다.

4. “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?”

상대방에 대한 말투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.

상대방에게 더욱 유대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상

대방을 지칭하기보단“우리”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

다.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꾸 물어보는 등 

상대방을 미래지향적으로 대하게 된다.

5. “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불행?”

우리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소식에 함께 슬퍼하거나 기

쁜 소식에 함께 웃어준다. 사랑에 빠진 사람의 경우에

는 상대방의 감정에 더욱 몰입하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

강하다.

자신이 상대방의 불행을 단순 동정심으로 대하는지, 

아니면 마음 깊숙이 슬픔을 나누는지 생각해보자.

6. “지인에게 소개해 줄 때 마음이 복잡해?”

친구로서의 호감 정도로만 좋아하는 상대방은 거리낌 

없이 지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. 그러나 사랑을 느

끼고 있다면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.

나만 알고 싶다는‘소유욕’과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

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

이다.


